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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. 생태계의 지속가능성

VI. 자연과 인간의 공존 철학

자연의 순리에 따라 힘겹게 살던 인간종이 직립보행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

사용하고 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다. 그 결과 지구 생태계 구



536 2020 한국철학자연합대회

성원 중에서 유일하게 한계가 없는 듯 자연의 존재를 자원으로 이용하고 에너지를 이용하는 

문명을 이루었다. 최근까지 그러한 천부의 능력으로 지구를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을 누렸지

만,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 열역학 제2 법칙 등 진정한 자연의 순리로 인해 궁극적으로 

지구를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꿀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. 하지만 인류는 

여전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추상적 해결책에 안주하고 있다.

경제 성장을 상정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자원 사용량의 무한 증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

루어질 수 없는 본질적인 허구가 들어있다. 경제 성장을 전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허구성

은 생태계의 지속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. 생태계에서 생물공동체 내의 물질 순환의 지속

은 절대 다량의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. 다시 말해서 경이로운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

생태계의 조화는 무에 가깝게 소량으로 존재하는 생명체의 경이 밖에 거의 영구적으로 머물

러 있는 실질적인 전부인 무기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.

마찬가지로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는 인간이 구가해온 이기적인 문명을 지속하기 위해

서는 생물공동체 중 절대 다량의 비인간 생명체가 인간 문명에 구속되지 않고 존재해야 한다. 

다시 말해서 생태계에서 무기물질과 비인간 생명체의 실질적인 전부는 인간의 문명 밖에 인

간의 이익관심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.

인간은 영속을 위해 신체의 한계 내에 머무른 듯 비인간 생명체와 무기물질을 부족하게 이

용하는 모자람의 지혜를 깨닫고, 비인간 생태계 구성원의 존재를 인간에게 길들이려 하지 않

으며 인간의 이익관심에서 벗어나 그저 그러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무심의 공존 

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.

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에게 소소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과 공존하고 지켜져

야 하는 것이 아니라, 자연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러하게 그 자리에 인간과 교류하

지 않고 존재하는 무심의 공존이 있을 때만 인간 문명이 만들어내는 온갖 부작용의 병폐가 절

대 다량의 비인간 생태계 구성원 속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흡수되어 슬그머니 사라질 수 있

다. 인간과 자연이 무심의 공존을 할 때 인간이 희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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